
시방세계 5제 1092 호 2016년 4월 13일수요일 / 불기 2560년

4월2일캄보디어씨엠립‘왓트마이사원’에서는처음으로‘한국-캄보디아합동위령천도재’가봉행됐다. 사진오른쪽은임경화불자가발원문을낭독하는모습. 천도재행사전스님들이삼신이운과의식을집전하고있다.

‘킬링필드(Killing Field)’는‘죽음의 뜰’이라

는 의미로 해석된다. 이는 1975년서 1979년 사이,

민주캄푸차정권시기에폴포트가이끄는‘크메

르 루즈’라는 무장단체에 의해 저질러진 학살이

다. 크메르 루즈는 3년 7개월간 당시 전체 인구

700만명중 1/3에해당하는 200만명에가까운국

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. 특히 지식인들과 승

려를 많이 죽였다고 한다. 지금 캄보디아가 아직

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빨리 발전 못하는

이유는, 경제적 발전 아이디어를 내놓을 지식인

들과승려들이모두처형되고없기때문이다. 

킬링필드의 흔적은 캄보디아 전역에 펼쳐져 있

다. 대표적인 것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있는

유골탑인데, 작은 규모지만 앙코르와트가 있는

씨엠립에도 있다. 새로 세워진 사원이란 의미의

‘왓트마이’사원이다.  

작은‘킬링필드’인 왓트마이 사원에는 크메르

루즈군에 희생된 참혹한 백골 탑이 있다. 사원 한

쪽에있는백골탑은유리벽안에백골이가득들

어있는위령탑이다. 현재약 300여명의유골이보

관돼있는데이중 220명정도는스님들것이다. 자

세히들여다보면눈과코와입이있어야할부분이

뻥뚫려있는백골도눈에띤다. 당시의잔혹한참

상을미뤄짐작할수있다. 이런학살의현장서지

난 4월 2일 국제구호단체총연합회와 글로벌 나눔

승가회가 주최하고 현대불교신문사가 후원하는

‘한국-캄보디아합동위령천도재’가봉행됐다. 

이 자리에는 캄보디아 텝봉 승왕을 비롯해 왓

트마이사원 주지 라츠리엥 스님(씨엠립사원연합

회장), 국제구호단체총연합회 총재 지암 스님, 부

총재 월암 스님, 국회종교문화연맹 회장 보우 스

님, 글로벌 나눔승가회 이사 법운 스님 등 1천여

명이 참석했다. 행사는 삼신이운과 시왕전, 영가

고혼 등의 형식으로 진행됐다. 이어 중생 영혼을

천도하는 진언, 범패, 화창 그리고 혜명 스님(법

상종)과유영란화란무용단대표, 이재순불자등

세 명이 양손에 놋쇠 바라를 들고 마주치고 춤사

위를 펼치는 바라춤을 선보였다. 이는 고인의 명

복을 빌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천도(薦度) 의식

들이다. 

애절한 진언의 울림과 바라의 강한 쇳소리가

경내에 울려 퍼지자 객석에서는 슬픈 역사가 상

기된 탓인지 간간히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

다. 특히 일본인 관광객인 아끼코(60)씨는“옆에

있는 유골탑을 보면서 당시 끔찍한 참상을 사진

으로 목격하니 죽은 영령들이 불쌍해 눈물만 흐

른다”며“한국 스님들이 동족도 아닌데 이렇게

머나먼 타국까지 와서 영혼을 달래주는 모습을

보며부처님의자비정신이떠올라감동스러웠다”

고눈물을훔치면서심경을토로했다.   

프놈펜서 1시간여 비행기로 이 행사장에 온 텝

봉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“캄보디아는 과거 상당

히 위험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. 당시 인구의

30%가 죽어갔는데, 특히 많은 스님들도 체포돼

감옥살이와 갖은 고문을 당했다. 그런 어려운 시

절을 보내면서 많은 이들이 협력해 이 위기를 물

리칠 수 있었다”며“이런 아픔을 동체대비로 함

께 나누며 치유해 주기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왓

트마이 사원을 찾아준 한국 스님 및 불자들에게

깊은 감사를 드린다”고 말했다. 이어 국제구호단

체총연합회 총재 지암 스님도 대회사를 통해“10

년전 불교국가인 캄보디아와 인연이 돼 그동안

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쳐오면서 국민들 속에 자리

잡은 킬링필드의 아픔을 접하게 돼 이번 천도재

를기획하게됐다”고취지를설명했다.

또한 왓트마이사원 주지 라츠리엥 스님은“이

곳 왓트마이 사원도 킬링필드의 참혹한 현장 가

운데 하나인 곳으로서 이런 슬픈 역사를 치유해

주고자 한국불교단체로는 처음으로 천도재를 마

련한 주최측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”며“이런 뜻

깊은 행사를 계기로 양국의 불교문화교류가 활발

히이뤄지길바란다”고환영사를전했다.   

행사는임경화불자의발원문으로시작됐다. 임

경화 보살은“영가님을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긴

캄보디아 국민들과 유족들은 회자정리의 인연법

을 깨달아 속히 평상심을 되찾고, 고인의 유지를

성취함으로써 단란한 가족의 화목을 더욱 꽃피우

도록 자비광명을 놓아주소서”라고 발원했다. 이

어 국제종교문화연맹회장 보우 스님도 추도사를

통해“킬링필드대학살이40여년이지났지만아직

도구천을헤매고있는영혼을생각하면종교인의

한사람으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낀다”며

“오늘 이 천도법회의 공덕으로 영가님의 왕생극

락을기원드린다”고비장한어조로밝혔다.

행사의 하이라이트이자 마무리는 범패 및 작법

무 시연으로 마무리됐다. 재난이 소멸되고 국민

이 평안하길 기원하는 천수바라와 고인의 응어리

진한을풀어내는살풀이춤, 모든집착을끊고극

락으로 인도하는 의식인 극락무 등이 무대위에서

펼쳐졌다. 특히 유영란 화란무용단 대표가 춘 살

풀이의 춤사위가 허공을 가를때마다 정적 속에

휩싸인 객석에서 한숨과 나즈막한 탄성이 터저

나왔다. 화사함을 내공으로 삼킨 그의 춤은 한 치

만 빗나가도 살을 벨 것 같은 내공이촘촘히 들어

와박혀있는듯했다. 

이번 행사에 참석한 씨엠립 사원연합회 관계자

쌈밧 씨(47)는“캄보디아는 주로 진언과 염불로

치르는데 한국의 천도재 의식을 2시간 동안 지켜

보니 장중하면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특징

이 있어 좋았다”며“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

생겨 캄보디아 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

주길 기대한다”고 환한 미소를 띠우며 소감을 피

력했다. 한편행사가끝난뒤지암스님은텝봉승

왕에게 자비나눔쌀 3톤과 구호기금 1만불을 전달

했다.

캄보디아씨엠립왓트마이사원=김주일기자

끝내못풀고간‘킬링필드’恨달래다

4월2일‘왓트마이사원’서펼쳐져

국제구호연합회와글로벌승가회주최

한국식천도재에감동…1천여명참석

‘한국-캄보디아 합동 위령 천도재’봉행 현장

지암스님이텝봉승왕에게기금전달하는모습. 한국측스님20여명이단상에서염불하고있다. 왓트마이사원의‘백골탑’ 유영란화란무용단대표의‘살풀이춤’이애절하다. 천수바라춤을추는무용수뒤편에학살당시사진이섬뜩하다.

┃자동연등승강장치┃ ┃인등·영구위패시공┃

보련기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

H·P 010-5381-9355 / 010-9446-1862 / 전화 031)526-2201~2

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. 

사찰장엄불사보련기획이하면가치가 다릅니다

·초절전형·수명30000시간보장
·열발산이적어화재위험적음


